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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게 정말 가방이야?’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

한 모양의 가방이 올 시즌 런웨이를 장악했다. 올봄에

는 삼각 사각 원통 등 다양한 형태의 가방이 유행할 전

망이다.

드는 방법도 다양하다. 스트랩 장식으로 개성을 더하

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가방을 활용해 트렌디하게 연출

하는 방법도 있다. 올봄 가방 트렌드를‘StyleM’이 소

개했다.

◇ 액세서리인 듯 아닌 듯: 벨트백

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‘벨트백’. 지난 시즌 빈티지

한 부츠컷 진이나 매니시한 슈트, 스포티한 옷차림에 벨

트백을 매치했다면 올해는 여성스러운 스커트나 원피

스와 함께 연출해보자. 

2019 런웨이에서는 여성스러운 풀스커트에 벨트백을 

매치한 스타일링이 다수 등장했다. 

여성스러운 옷

차림과 매치함

에 맞춰 좀 더 액

세서리화 된 벨

트백도 등장했

다. 지갑에 가까

운 미니 플랩백

을 입술 패턴 원피스에 착용하거나 크로스 체인백을 허

리에 두르는 모양으로 스타일링하기도 했다. 또 수납 구

간을 나눠 IT 기기를 담기 좋도록 디자인한 벨트백도 눈

길을 끈다. 

◇ 화려한 변신 ‘볼 백’·’마이크로 백’

올봄에도 기하학적인 모양의 가

방이 인기다. 데일리백 보다는 특

별한 날이나 옷차림에 재미를 더

하고 싶을 때 연출하기 좋다. 

다양한 패턴과 소재를 사용하거

나 디즈니 캐릭터 미키마우스 얼

굴 모양의 가방으로 빈티지 스타

일링에 키치함을 더한 탑핸들백, 

체인 스트랩을 선택해 옷차림의 

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

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

볼백도 시선을 사로 잡는다.

미니백은 더 작아져‘마이크로 

백’으로 탄생했다. 간단한 외출이

나 파티에 참여할 때 매치하기 좋다. 체인을 길게 늘여 

크로스바디로 매치하거나 길이를 줄여 길게 들면 멋스

럽다. 

◇ 나만의 포인트: 스트랩 장식

커스텀 스트랩

이 화려한 가방 

장식 트렌드로 

자리했다. 스트

랩은 교체가 가

능해 어깨끈만 

여러 개 가지고 

있어도 옷차림마다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 멋과 

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. 스트랩 교체가 안 되는 일체

형 가방이라면 스카프를 활용해 스트랩을 꾸밀 수 있다. 

◇ 가방 두 개를 한 번에: ‘백 앤 백’

백 앤 백은 가방을 하나가 아

닌 두 개를 한 번에 드는 스타

일링이다. 같은 컬러, 같은 패

턴 또는 전혀 다른 크기의 가

방을 한 손에 쥐면 끝이다.

백 앤 백 스타일링은 다소 사

치스럽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

수 있다. 하지만 장소에 따라 

활용하면 실용적이다. 근거리 

여행 시 큰 짐은 보관해두고 휴대하는 짐만 작은 가방에 

담아 이동할 때나, 휴양지에서 라운지를 즐길 때 활용할 

수 있으니 눈여겨보자.

올봄 가방 트렌드 … “작게, 개성있게, 화려하게”


